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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간호사의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 향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간호사이며, 실험군(n=24)과 대조군(n=25)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응급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U=4.27, p<.001), 시뮬레이션 만족감(U=3.45, p<.001)과 시뮬레이션 자신감(U=4.67, p<.001)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초록
          
        

        
          This study aimed develop and apply a structured pre-briefing educational content for emergency simulations using HoloLens to enhance the clinical reasoning abilities, critical thinking,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simulation of nurse. This study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s. The participants included nurses with one to five years of experience at a university hospital,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group (n=24) or a control group (n=25).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7.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tructured pre-briefing education applied to emergency simulation train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nurses’ critical thinking (U=4.27, p<.001), satisfaction in simulation (U=3.45, p<.001), and confidence in simulation enhancement (U=4.67, p<.001). Therefore, using structured pre-briefing education with HoloLens is recommended to enhance learners' critical thinking,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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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시뮬레이션 교육은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며, 특히 임상 현장에서의 교육과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과 학습자의 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1].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간호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식, 자신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International Nursing Association for Clinical Simulation and Learning(INACSL)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에 대해 실무 표준을 제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2]. INACSL에서 제시하는 의료시뮬레이션 실무표준은 전문가 개발, 사전 브리핑, 디자인, 디브리핑,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 활동에 대한 설계, 수행,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표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2],[3]. 특히, 사전브리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은 운영자에 대한 능력,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수준 고려, 불안 감소 등이며, 할당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장비에 대한 사항, 필수 배경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시행 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3].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INACSL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3], 이에 대해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교육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사전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며[4], 구조화된 사전브리핑을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5].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화된 사전브리핑을 위해서 영상과 사례연구 활용이 효과적이며[3],[6], 교육자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브리핑은 학습자의 몰입감,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4], 사례연구 활용을 통한 사전 준비는 학습 경험을 강화하고 자신감 및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7].

        Kolb의 경험학습에 따르면,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성하며,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 등을 활용하여 일반화를 위한 원리를 이끌어내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성장을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8].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의 기술과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의 기술이 필요하다[8].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은 가상환경에 현실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과 증강현실의 낮은 몰입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또한 홀로렌즈를 활용한 학습자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개별화된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지식전달에 치우쳐 있거나 관찰 위주의 교육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보다는 졸업 후 간호사 대상 교육 또는 보수교육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다[8]. 간호사의 임상추론 역량은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하여 경험을 획득하여야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학습자 요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자신감과 만족감을 사용할 수 있다[10],[11].

        선행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인 디브리핑이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의 사전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며, 사전 브리핑 구현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연구에서 사전브리핑이 시뮬레이션 경험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에 대한 전반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 향상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적용이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목적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응급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간호사의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상추론 역량이 높을 것이다.


            	(2)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가 높을 것이다.


            	(3)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만족감이 높을 것이다.


            	(4)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Ⅱ. 본 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응급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그림 1).

        
          
          

          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5년 미만의 간호사이다. 선행연구에서 총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그룹이 미만인 그룹보다 간호역량이 높다고 나타난 하나선과 최정의 연구[12]를 근거로 대상자는 신규간호사를 제외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한 김신향과 함연숙의 연구[13]에서 산출한 효과크기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0.8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0으로 설정하였을 때, 각 군 별로 2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작성 누락 1명을 제외하고 최종 실험군 24명, 대조군 2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1) 임상추론 역량
          임상추론 역량은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의미한다[14],[15]. 본 연구에서는 Liou 등[14]이 개발한 NCRC(Nurs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를 정재원과 한정원[15]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추론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재원과 한정원의 연구[15]에서 chronbach’s alpha는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람, 그리고 태도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윤진[17]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총 2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진의 연구[17]에서 chronbach’s alpha는 .84이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3) 시뮬레이션 만족감
          시뮬레이션 만족도는 미국간호연맹(NLN)에서 개발한 Student Satisfaction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Scale을 번역한 유지혜의 도구[1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습 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뮬레이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지혜의 연구[11]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시뮬레이션 자신감
          시뮬레이션 자신감은 미국간호연맹(NLN)에서 개발한 Student Satisfaction and Self-Confidence in Learning Scale을 번역한 유지혜의 도구[11]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자신감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마한다. 유지혜의 연구[11]에서 Cronbach’s alpha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1이었다.

        

      

      
        2-4 연구진행 절차
        연구진행 절차는 그림2와 같다. 사전 설문지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운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동일하게 사전 브리핑, 시뮬레이션 운영, 디브리핑을 적용하였으며, 사후 설문지 단계에서는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을 측정하였다(그림 2).

        
          
          

          Fig. 2. 
				
          

          
            Research procedure
          
          

          

        

        
          1)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설계
          실험군에게 적용한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관련 오리엔테이션 20분, 셋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20분, 사전학습 60분으로 총 100분으로 구성되었다(그림 3).

          
            
            

            Fig. 3. 
				
            

            
              Pre-learning using HoloLens
            
            

            

          

          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사전브리핑의 개념분석 결과 제시된 두 가지 속성에 따라[18], 대상자를 준비시키는 활동과 대상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를 준비시키는 활동으로 환경 및 장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의 안전함을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관련 오리엔테이션은 심정지 환자 대상 시뮬레이션에 대한 소개와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로 구성하였다. 셋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환경 적응과 고충실도 마네킹 활용 및 장비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학습을 촉진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사전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사전학습은 60분동안 시행되었다. 실험군 사전학습은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홀로렌즈를 활용한 사전학습은 영상과 사례연구를 적용하였으며,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상황에 필요한 물품, 약물 등에 대한 학습과 심전도 상황에 대한 적용 및 사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홀로렌즈 내 응급카트 학습은 1단부터 4단까지 각 카트 내 약품 및 물품의 위치 및 적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습자들은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실제 응급카트 내에 있는 물품을 확대 및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상황에 대한 적용 방법을 학습하였다. 홀로렌즈 내 심전도 리듬에 대한 분석 학습은 실제 환자모니터 기기에 심전도 리듬을 임의로 띄워 심전도 리듬을 분석하는 학습이다. 심실세동, 무수축, 심방조기수축 등 설정되어 있는 심전도 리듬을 분석하여 심장충격을 가하는 리듬을 분별하고, 환자 모니터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홀로렌즈 내 CPR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은 사례연구 활용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홀로렌즈 내에 있는 CPR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가슴압박 속도에 맞추어 CPR을 시행하거나 기도삽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3). 해당 학습은 각 20분씩 총 60분 간 시행되었다. 대조군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서면 자료가 제공되었다.

        

        
          2) 시뮬레이션 구동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하게 병동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여 대응하는 상황인 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한국형 전문심장소생술(Korean Advanced Life Support, KALS) 협회에서 개발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19], 고충실도 마네킹인 SimMan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팀 시뮬레이션 내 팀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상황은 담당 간호사 역할의 학습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고 환자 사정에 필요한 심장충격기, 응급카트 등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였다. 또한 심전도를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팀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심전도는 무맥성 심실빈맥, 무수축, 심실세동, 무맥성 전기활동 순으로 제시하였다.

        

        
          3) 디브리핑 및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팀 기반 디브리핑을 시행하였다. 디브리핑은 DML(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 방법을 활용[20]였다. 이는 참여(Engage), 평가(Evaluate), 탐색(Explore), 설명(Explain), 정교화(Elaborate), 확장(Extend)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로 워크시트에 시뮬레이션 중 잘 한 수행에 대한 생각, 수행하지 않았지만 했어야 하는 시뮬레이션 후 생각, 비슷한 상황에서의 수행 적용에 대한 확장된 생각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여 작성 후 팀별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연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자가 직접 동의서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기관장과 수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 절차, 비밀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회수되어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안내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함을 공지하였다.

        참여 의사를 확인한 대상자는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군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 대조군은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모든 응답이 완료된 이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실험이 끝난 이후 대조군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의 효과 분석을 위한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 변수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확인하였다. 통계값의 유의수준은 .05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홀로렌즈를 활용한 응급카트 교육 시행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성별, 현 근무부서, 시뮬레이션 경험, 가상현실 경험 및 심폐소생술 자신감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이 확인되었다(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 동질한 것이 확인되었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
(n=24)
              	Con.
(n=25)
              	χ2 or U
              	
                p
              
            

            
              	n (%) or M±SD
              	n (%) or M±SD
            

          
          
            	Age (yrs)
            	25.71±1.55
            	25.72±2.05
            	-0.02
            	.982
          

          
            	Gender
            	Men
            	4 (16.7)
            	3 (12.0)
            	0.22
            	.476*
          

          
            	Women
            	20 (83.3)
            	22 (88.0)
          

          
            	Department
            	I-ward
            	3 (12.5)
            	9 (36.0)
            	4.94
            	.177
          

          
            	S-unit
            	14 (58.3)
            	12 (48.0)
          

          
            	ICU
            	3 (12.5)
            	3 (12.0)
          

          
            	ER
            	4 (16.7)
            	1 (4.0)
          

          
            	Experience of simulation
            	Yes
            	13 (54.2)
            	14 (56.0)
            	0.02
            	.897
          

          
            	No
            	11 (45.8)
            	11 (44.0)
          

          
            	Experience of VR
            	Yes
            	11 (45.8)
            	13 (52.0)
            	0.19
            	.666
          

          
            	No
            	13 (54.2)
            	12 (48.0)
          

          
            	Confidence about CPR
            	4.33±1.47
            	4.76±1.51
            	-1.01
            	.320
          

          
            	Clinical reasoning ability
            	3.19±0.18
            	3.17±0.20
            	0.38
            	.707
          

          
            	Critical thinking
            	3.31±0.23
            	3.34±1.21
            	-0.43
            	.666
          

        

        
          
            Note.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I-ward=Internal medicine ward; S-unit=Surgical units;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VR=Virtual Reality;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3-2 실험군과 대조군 점수 비교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상추론 역량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임상추론 역량은 3.96이고, 대조군은 3.75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U=0.38, p=.707)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비판적사고는 3.98이고, 대조군은 3.51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U=4.27,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만족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시뮬레이션 만족감은 4.09이고, 대조군은 3.71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U=3.45,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시뮬레이션 자신감은 4.14이고, 대조군은 3.81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U=4.67, p<.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표 2).

        
          Table 2. 
				
          

          
            Compare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e program
          
          

        

        
          
            
              	Variables
              	Exp.
(n=24)
              	Con.
(n=25)
              	U
              	
                p
              
            

            
              	M±SD
              	M±SD
            

          
          
            	Clinical reasoning ability
            	Pre
            	3.19±0.18
            	3.17±0.20
            	0.38
            	.707
          

          
            	Post
            	3.96±0.31
            	3.75±0.50
            	1.78
            	.113
          

          
            	Critical thinking
            	Pre
            	3.31±0.23
            	3.34±0.21
            	-0.43
            	.666
          

          
            	Post
            	3.98±0.37
            	3.51±0.40
            	4.27
            	<.001
          

          
            	Satisfaction in simulation
            	Post
            	4.09±0.38
            	3.71±0.39
            	3.45
            	<.001
          

          
            	Confidence in simulation
            	Post
            	4.14±0.17
            	3.81±0.30
            	4.67
            	<.001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3-3 고찰
        본 연구는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브리핑 교육은 INACSL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과 환경 및 물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영상을 활용한 CPR 사례연구, 홀로렌즈를 활용한 응급카트 교육 및 심전도 적용 학습이 이루어졌다. Brennann의 연구[18]에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학습을 촉진하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 역량, 성과, 특히 임상 판단과 임상추론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Sharoff의 연구[20]에서는 학습을 촉진하는 활동에 대해 시뮬레이션 개요가 기록된 교육용 비디오 시청을 통해 사례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학습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는 경험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안을 감소시키고, 비판적 사고, 임상추론 및 성찰, 자신감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21]. 또한 교수진도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Chamberlain의 연구[7]에 따르면 사전브리핑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전브리핑을 시행한 군에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과와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전브리핑은 시뮬레이션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21]. INACSL에서 권장하는 환경과 장비,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은 필수적이며, 이에 효과를 높이고 성찰을 촉진하는 구조화된 사전브리핑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험주의 교육론에 따르면, 교육의 중심에는 학습자가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관심사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이 쌓이도록 지원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통합하도록 하여야 한다[8]. 이에 홀로렌즈에 대한 활용은 학생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선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경험중심 학습방법으로 학생의 욕구, 흥미와 관련된 자발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방법은 간호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가상현실 상황에서 외부세계와 단절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멀미, 어지러움 등을 보완할 수 있다[9]. 그러나 사용된 하드웨어인 Microsoft HoloLens2는 2019년 2월 개발된 버전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야각과 응급카트와의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개발된 하드웨어와의 비교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실험군과 기존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에서 임상추론 역량은 향상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OPT(Outcome-Present State Test)모델을 활용한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추론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임영순의 연구[22]와 오리엔테이션과 과제를 통한 사전학습 및 간호과정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 김미영, 박수현의 연구[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보고한 것과 컨셉 매핑을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브리핑이 의과대학생의 임상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Darwish 등의 연구[24]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OPT모델을 활용한 응급상황 연구[22]는 30시간 1학점으로 운영되는 통합실습 시뮬레이션 교과목으로 프리브리핑에서 OPT 모델 워크시트를 작성하며 임상추론 활동을 통한 훈련을 통해 임상추론 역량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미영, 박수현의 연구[23]에서는 사전학습에 대한 기간을 시뮬레이션 수업 한달 전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사전학습을 구성할 때 임상추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훈련과 충분한 시간의 제공과 같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직접 비교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필요하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비판적 사고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전문소생술 교육을 제공하여 비판적 사고를 평가한 정화윤 등의 연구[25]에서는 사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동영상 간호과정을 적용한 사전브리핑이 응급간호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최은희의 연구[26]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효과를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정화윤 등의 연구[25]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 KALS 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론강의, KALS 시뮬레이션과 디브리핑, 소그룹 학습, 피드백 및 평가를 적용하였으나 사전브리핑에 대한 적용이 없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은희의 연구[26]에서 사전브리핑 방법으로 시나리오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동영상 시청 및 간호과정 도출에 대한 부분이 본 연구와 방법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전 학습을 통해 대상자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 활용으로 영상과 사례학습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사전브리핑이 비판적 사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전학습 이후 유사한 상황에 반복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병원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실시하여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시뮬레이션 만족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에서 사전 브리핑을 활용한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를 보고한 김현주의 연구[27]와 동일하다. 또한 사전 브리핑을 제공한 김미영, 박수현의 연구[23]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구조화된 사전브리핑을 통해 시나리오 상황을 학습하고 공유하면서 불안과 부담감이 감소하였고, 이에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시뮬레이션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문소생술 교육을 제공한 실험군에서 자신감이 향상된 연구[25]와 동일하며, 사전브리핑을 시행하지 않은 군과 시행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사전브리핑을 시행한 군에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한 Chamberlain의 연구[7]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브리핑을 시행한 그룹에서 5~7분 정도 오리엔테이션만 시행한 군과 13~15분 정도 비디오를 통한 학습참여 활동만 시행한 군, 오리엔테이션과 비디오를 통한 학습참여 활동을 같이 시행한 군에 대한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7]. 그러나 Chamberlain의 연구[7]에서 학습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학습참여 및 오리엔테이션을 병행한 사전 브리핑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 높은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인식했다고 응답하였다. 사전브리핑에 대한 시간 등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전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 연구를 통해 사전 브리핑을 위한 적절한 시간과 도구 활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홀로렌즈를 활용한 사전브리핑 교육은 학습자의 불안감 감소 및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한 준비로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사전 브리핑 교육을 구조화시키고 이를 시뮬레이션 교육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응급 시뮬레이션에서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이 간호사의 임상추론 역량,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홀로렌즈를 활용한 구조화된 사전 브리핑 교육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만족감과 시뮬레이션 자신감에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홀로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추가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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